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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9q) 김환기(1913~1974)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환기의 삶과 
예술을 복원한 전기가 출간됐다. 《김환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부분적으로 알려진 김환기의 삶에 김병기(97) 
화백과 이준(94) 화백 등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더했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김환기의 개인사와 외국 시절을 통해 김환기 
예술의 뿌리를 조명한다. 또한 김환기의 예술적 동지이자 절대적 
동반자인 김향안의 이야기도 들려준다.

목가구나 항아리를 사들이는 김환기를 보는 김향안의 심정은 
착잡했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처지에 전답을 팔아 돈도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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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목가구와 항아리를 사들이니, 생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향안은 김환기를 사랑하는 만큼 그의 
수집 생활도 ‘아름다움의 발견’으로 이해했다. 김환기의 골동 
수집취미를 예술적 성취를 위한 공부로 받아들인 것이다. - 
 “백자의 아름다움에 빠지다” 중에서

김환기는 조선의 백자 항아리에서 ‘평범한 것의 위대함’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추상, 반추상 미술에 접목했다. 즉 추상 
미술에 우리 민족의 정서를 녹여낸 작품을 세계 화단에 당당히 
내놓은 것이다. 바로 이점이 우리가 김환기를 기억해야할 이유다.

작가 이충렬은 《간송 전형필》과 《혜곡 최순우 한국미의 
순례자》펴내면서 문화예술인 전기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 
받는다. 한국 근현대 문화예술인에 관심을 가진 작가는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김환기의 삶과 예술을 온전하게 복원한 
전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김환기 탄생 100주년 기념 
정본을 펴냈다.

지은이
이충렬 1954년 서울 출생. 《실천문학》 및 여러 신문과 잡지에 
소설, 르포, 칼럼 등을 발표. 현재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집필 활동. 《그림애호가로 가는 길》, 《간송 전형필》, 《그림으로 
읽는 한국 근대의 풍경》, 《혜곡 최순우 한국미의 순례자》 등 
저술.
 
글｜오윤정 인턴기자

2 / 2


